
<보도내용>

□ 2026.7.7. 서울신문은 ｢[단독]추가 세수로 ‘미래기금’ 신설…대국민 비서 
‘모두의 AI’에 투입｣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‘미래대응기금’을 신설하겠다고 
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(AI) 인프라 정책인 ‘모두의 AI’ 
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”며,

 ㅇ “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”
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사업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, 
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 

 ㅇ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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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대응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
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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